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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세금혜택 현황

 작성취지

   ╶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금혜택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통한 할리
우드 영화 시장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영화산업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
지 알아보고자 함 

 작성순서

   ╶ 들어가기
   ╶ 해외 영화산업 세금혜택제도 현황
   ╶ 미국 내 영화산업 세금혜택제도 현황 
   ╶ 정리 및 시사점

1. 들어가기

 세금혜택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부흥

╶ 전 세계의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영화산업의 
부흥을 위해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영화산업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최근 다시 세금혜택제도를 강화하였음

╶ 이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주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 중에 
하나이며, 많은 영화인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 미국의 다른 주와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가 이와 비슷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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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함으로써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서 영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2. 미국 내 세금혜택 현황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 할리우드 세금혜택 현황

 캘리포니아주의 세금혜택 배경

╶ 최근 경제 침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끝나는 캘리포니아 
영화와 TV 세금혜택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70 대 4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인을 하였음

╶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1억 달러로 한정되어 있는 이 기금은 세금 
혜택 신청자들 중 무작위로 선정 기금이 있는 동안 혜택을 주게 됨

╶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대 25%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타주들도 이와 비슷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음
╶ 영화, 미니시리즈, 새로운 TV 시리즈 등은 20% 의 세금공제 받고 

있음 
╶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프로덕션을 옮기는 TV 시리즈 와 

독립영화에는 25%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함 
╶ 7,500만 달러 이하 극장용 영화와 1,000만 달러 이하 독립영화에 

세금혜택을 위해 1억 달러의 재정이 확보 되어 있으며, 더 많은 세금 
혜택과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금혜택으로 편성된 1억 달러 예산 중,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독립영화들에게는 총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며, 

7,500만 달러 미만 규모의 영화에는 영화 규모의 20%를 지원하고, 

TV 영화도 그 규모의 25%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이는 7,5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영화에만 혜택을 줌으로써 대형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대형 영화들이 타주 혹은 해외로 프로덕션을 옮기는 이유가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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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있어 주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의 존폐 여부를 매년 감독하며,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됨

   ※ 선셋리뷰란, 세금혜택제도의 실용성과 가치를 측정 및 분석해 현 제도의 연장 혹은 폐기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주의 세금혜택 현황

╶ 감독협회, 배우협회 등 영화인들의 조합에서는 5년간의 세금혜택 
연장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연장안 없이는 캘리포니아의 
영화산업은 미국 내 다른 40개의 주와 해외 국가들과 경쟁하기 
힘들며, 현재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 천, 수 만 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 세금혜택을 받아 제작된 영화, 아르고>

╶ 322개의 신청자 중 28개의 프로덕션이 1억 달러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내의 일자리를 지키고 주정부의 
세금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Los Angeles Economic Development Corp. (LAEDC) 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영화관련 세금혜택으로 지난 2년간 $3.8 Billion (한화 4조원) 

가치의 경제 활동(영화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활동 – 로케이션, 

스튜디오, 관광, 및 포스트 프로덕션 등등)이 영화산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000개의 영화산업과 관련된 고용 창출 및 $200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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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2,000억 원)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밝힘
╶ TV 드라마, <바디 오브 프루프>는 700만 달러의 캘리포니아의 

세금혜택을 받아 촬영지를 미국동부 로드아일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기게 되었음 

╶ 이처럼, 주정부에서는 세금혜택제도를 통해 프로덕션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캘리포니아의 영화산업은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부터 배우, 미용사, 디자이너, 포스트 프로덕션, 관광까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극작가들의 파업으로 인해 2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규모였음 

╶ 2008년에는 160편의 극장용 영화와 320편의 TV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2,500만 달러의 수익창출과 167,000 고용 
창출 기회가 마련됨

╶ 이는 2007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총 529편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비해 적은 숫자임

╶ 캘리포니아와 타주 및 해외에서는 세금혜택과 여러 재정적 보조를 통해 
미국 내, 특히 캘리포니아 내로 프로덕션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는 타주의 세제혜택 증가로 인해 프로덕션의 
유치를 잃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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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의 세제혜택으로 이탈하는 프로덕션들>

       

한시적인 세제혜턕 Section 181

╶ 고용 창출 정책과 해외로 떠나는 프로덕션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화로비스트들에 의해 추진되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실행되었던 세제혜택으로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50%~100%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 예를 들어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투자할 경우 35%의 
세제혜택을 받고, 미시간에서 촬영할 경우 미시간주로부터 40%, 
영화배급 후 나오는 수익의 9%에 대한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화의 75%이상이 미국에서 제작되어야하며, $15~$20 Million 
(150억~200억)의 제작비용,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전에 프로덕션이 
시작되었어야하는 조건이 있으나,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언제 영화가 
완성되던지 Section 181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이 세제혜택이 끝나는 2011년 말 까지 많은 독립영화와 저 
예산의 영화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크랭크인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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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대통령이 Section 181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장면>

 미국 내 주 정부별 영화 산업 세금혜택

 조지아

╶ 영화 제작에 20%의 기본 세금혜택이 주어지며,  조지아주를 홍보할 
경우 10%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5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세제 혜택이 가능함
╶ <블라인드 사이드>의 경우, 조지아주에서 촬영하였고, 조지아주 

홍보를 통해 10%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았음
╶ 조지아주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없음

 루이지애나

╶ 루이지애나에서 쓰이는 영화 제작 비용 30% 및 5% 고용비용에 세제 
혜택이 주어짐

╶ 3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세제 혜택이 가능
╶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세제혜택으로 인해 영화 프로덕션이 증가하는 추세
╶ 루이지애나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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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의 영화세금혜택 증가표> 

 미시간

╶ 현재 미시간은 제정적자와 주지사의 예산삭감으로 세금혜택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프로덕션들이 영화제작을 중단하거나 
타주로 영화제작을 옮기는 실정임

╶ 특히, <어벤져스>는 제작 도중 타주로 옮겨졌는데, 이처럼 세금혜택이 
영화제작 재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음

╶ 2007년 미시간 내 영화 제작 규모가 2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40% 

이상의 세금혜택으로 인해 2008년에는 1억 2,700만 달러 이상의 영화 
제작 비용이 프로덕션에 관련된 사업, 로케이션, 영화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일자리, 음식, 호텔, 관광 등의 경제활동에 쓰였음

╶ 2009년에는 85편의 영화제작과 더불어 2011년 <트랜스포머>까지 
미시간에서 촬영하며 미시간주의 홍보는 물론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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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멕시코

╶ 25%의 세금혜택이 있으며 영화를 비롯 모든 공연물에 혜택을 주고 
있음

╶ 뉴멕시코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없음

<어벤져스 촬영 장면, 뉴멕시코 스튜디오에서 그린스크린>

╶ 영화 <어벤져스>는 2,200만 달러의 세금혜택을 받고 8,800만 달러의 
제작비용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뉴멕시코주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

 콜로라도

╶ 콜로라도 주에서 10만 달러를 영화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콜로라도 
정부로부터 10%(1만 달러)를 돌려받으며, 현지 고용인 월급의 10% 세금 
혜택을 주고 있음

╶ 콜로라도의 고용인이 25%, 그리고 75%의 프로덕션 비용이 콜로라도 
주에서 사용되어져야만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름다운 배경과 지리적인 조건으로 광고 혹은 저예산의 영화들의 
촬영과 영화제작지로 인기가 있으나 다른 주에 비해 세제혜택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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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 30%의 프로덕션비용과 프로덕션 건물투자의 4%~5%의 세금혜택
╶ 2009년에는 $75 Million, 2010년에는 $85 Million, 2011/2012년에는 $90 

Million, 2013년에는 $110 Million 의 세금혜택비용을 적용하고 있음
╶ 뉴욕은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2013년 12월 31일에 예정됨

 노스캐롤라이나

╶ $250,000이상 쓰여 질 경우 25%의 프로덕션 세금혜택이 있음
╶ 최고 $7.5 Million의 혜택이 프로젝트 당 책정되어있음
╶ “The Hunger Games”이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와 

홍보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뉴멕시코, 캐나다와 경쟁해서 프로덕션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음

╶ 현재 마블스튜디오의 “Iron Man 3”와 TV 시리즈 “Banshee”를 
비롯한 10개의 프로덕션이 제작되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2013년 12월 31일에 예정됨

 유타

╶ 선댄스 영화제로 유명한 유타주에서는 $1 Million을 사용할 경우 
20%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1 Million 미만에는 15%, 그리고 
프로덕션과 관련된 판매 세금은 모두 공제해 주고 있음

╶ 3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체류 시에 발생되는 세금 역시 공제해 주고 
있으며, $15.5 Million의 재정이 확보되어 있음

╶ 극장용, TV 그리고 광고에도 세금혜택을 주고 있지만, 100% 

파이낸싱이 완료되어 있고 주에서 인정된 작품에만 적용됨
╶ 디즈니 영화 “John Carter”는 극장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 

했지만, 유타에서 촬영된 연유로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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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영화산업 세금혜택 현황

 영화 제작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국가

 캐나다

╶ 1913년 영화를 제작해온 캐나다는, 1952년 처음 외국영화제작과 
더불어 세제혜택과 제정보조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2008년에는 $8 Billion 이상의 경제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큰 성장을 
하였음.

╶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프로덕션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제외한 가장 큰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세제 혜택, 미국과 같은 언어, 저렴한 인권비와 환율을 들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혹은 프로덕션에 따라 최고 40%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음

   
<캐나다 내 영화산업 종사자들>

╶ 캐나다는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53국과 공동제작 협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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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음
╶ 50개 이상의 사운드스테이지 중에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을 

비롯한 최첨단의 시설에도 큰 투자를 하여 제작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어, “Mummy”, “300”, “Get Smart”, “Beastly” 등의 
영화들이 미국 할리우드가 아닌 캐나다에서 촬영하고 제작하였음

   ※ 사운드스테이지란, 촬영과 녹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스튜디오

╶ 정부 주도로 현지인들의 교육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35,000명 이상이 영화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음

 캐나다 내 소니 프로덕션

╶ 2010년 밴쿠버에 스튜디오를 연 소니는 “The Smurfs”, <개구쟁이 
스머프>,  “Men in Black 3”<멘인블랙 3>, “The Amazing 

Spider-Man”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을 제작한 팀들을 흡수 
하였으며, 최근에는 16,000 스퀘어피트의 공간을 늘려 “Hotel 

Transylvania”를 제작하였음
╶ 토론토 영화제를 시작으로 9월28일 개봉한 “Hotel Transylvania” 는 

1,168(개) 애니메이션 신 (Scene :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의 신이라고 함) 이 있으며 그 중 694개(60%)가 밴쿠버에서 
제작되었음 

╶ 캘리포니아 LA　컬버시티에 있는 소니 스튜디오와 캐나다 소니 
스튜디오는 데이터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제작비용 중 40%가 
캐나다 세금혜택을 받고 있음

 뉴질랜드

╶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과 뉴질랜드 역시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보조와 세금혜택은 미국 못지않은 공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음

╶ “The Lord of the Rings”로 유명한 Peter Jackson 의 “The 

Hobbit” 은 워너브라더스에서 $500 Million의 제작비용을 예상하고 
정부보조와 세제혜택이 많은 곳으로 프로덕션을 옮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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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의 수상 “John Key”는 $25 Million의 정부보조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법률 수정을 통해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영화 “The Hobbit” 

3부작의 대부분을 제작하게 됨
╶ 뉴질랜드는 이밖에도 “The Lord of the Rings”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Weta와 같은 포스트프로덕션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해외 영화산업 세금혜택

 오스트레일리아

╶ 극장용 영화에 대한 40% , 다큐멘터리 혹은 TV 프로덕션에 대한 
20% 세금혜택

╶ 로케이션에 15%, 포스트 프로덕션에 15% 세금혜택
╶ 자국프로덕션이나 외국프로덕션에 모두 세제혜택이 주어짐
╶ 선셋리뷰 : 없음

 독일

╶ 16%~20% 세제혜택과 무상지원 혹은 재정을 정부차원에서 보조하고 
있음

╶ 자국프로덕션이나 현지법인을 세운 프로젝트만 지원하고 있음
╶ 선셋리뷰 : 2012년 12월 31일

 영국

╶ 사용금액의 25%에 대한 세금혜택이 극장용 영화에 적용되며 
공동제작 영화에도 혜택을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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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셋리뷰: 없음

4. 정리 및 시사점

 세제혜택으로 인한 영화산업 활성화

╶ 독립영화와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각 주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세금혜택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으로 발전하였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미국 주정부의 세제혜택은 결국 고용시장 및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에 발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됨

╶ 소니, 디즈니 등 대형스튜디오를 비롯해 중·소형 프로덕션이 
영화제작을 위해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나 캐나다 혹은 다른 
나라로 이탈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많은 프로덕션들이 가장 좋은 세제혜택과 환경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프로덕션을 잡거나 다른 주의 프로덕션을 
불러들이는 노력을 하는 동안 다른 주나 다른 나라들도 더 좋은 
세제혜택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 전 세계가 잡지, 미디어, 영화제 등을 통해 영화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각 주는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세제혜택을 통한 영화산업의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화산업 발전과 외국 영화 
공동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재의 추세는 더욱 가시화 될 것이며,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정부와 영화종사자, 투자자등 이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